
다이와보 - 초소로트·사이클형 생산체제로 바꾸기 시작 

 

다이와보는 직영하고 있는 두 개 공장 중 하나인 “마이즈루(舞鶴)”공장의 

일부를, 지금까지도 다품종·소로트(多品種 小·  lot) 생산형 공장으로 운영해 

오고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소로트·단 사이클 생산형으로 바

꾸어, 지금까지의 생산품종과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태번수 순면사

와 같은 특수사를 생산할 방침이며, 다이와보가 현재 빌려쓰고 있는 유명 상

표를 특수사와도 연관을 지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볼 예정이다. 

마이즈루 공장은 세 채(棟)로 되어 있는 공장에 5만 1천추의 링 방적 시설

이 들어 있으며, 세번수 실만을 뽑고 있는데, 생산되는 실의 품종을 자주 교

체하여야 하는 다품종·소로트 생산형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어, 생산량이 생

산 능력의 85%가 되면 사실상 풀 가동 상태가 되고 있다. 

이 공장의 세 채중 한 채의 생산시설을 초소로트·단 사이클 생산형(超小 

lot 短 cycle 生産型)으로 바꾸어,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장점을 지닌 15수, 

16수 등과 같은 특수 태번수 실을 아주 적은 양의 주문도 받아 방출하여, 풀 

가동하더라도 생산량은 시설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의 65% 수준으로 가동하

게 될 것이다. 

다이와보는 직영 공장인 마이즈루 공장과 또 하나의 “와까야마(和哥欠山)” 

공장에서 생산하는 실은 전량을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 

만들어 판매하려는 장기적 방침이 있어, 우선 2002년도 말까지는 이들 두 직

영공장이 생산하는 실의 50%를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으로 생산체계

를 만들고 있다.  이번 마이즈루 공장의 초소로트·단 사이클 생산을 할 수 

있는 체계도 두 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실의 전량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

하려는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


